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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이 지난 9월 임상종합평

가에서전국1위를기록해눈길을모으고있다.

울산의대생 25%, 상위 10% 포함‘고무적’

울산의대는 지난 2011년 13위를 기록했지만 2012년 7위,

2013년 5위로 매년 상승했고, 이번에 드디어 1위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2등과는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과 울산의대 4학

년 학생이 전체 39명 중 12명(약 25%)이 전국 상위 10%에,

절반이 상위 20%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

를받고있다. 

이는울산의대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다른학교에비해우

수하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다. 

실제울산의대에서중간등수에있는학생이다른학교에선

상위20%에해당함을의미하는것이다. 

송재관학장은“이번성과는하루아침에이루어진것이아

니며, 교수진, 학생, 학부모가 모두 한 팀이 되어 이루어낸

성과다”며“과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교수들과 이를 잘

따라와 준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고

밝혔다. 

울산의대는지난2012년부터의학과3학년과정끝에주요

과목의 정리를 위한‘임상실습 필기시험’을 도입하였고, 그

동안의노력이반영된것으로여겨진다.

‘임상실습 필기시험’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

울산의대, 2014 임상종합평가1위달성‘화제’

매년상승, 지속적인역량확보기대… 2위와도상당한격차보여

학생석차

전체석차백분율 학생수 누계학생수 누계백분율

50% 이상 6 39 100.0%

40% 이내 5 31 79.5%

20% 이내 9 20 51.3%

50% 이내 2 33 84.6%

30% 이내 6 26 66.7%

10% 이내 11 1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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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6개의 과별 시험이 포함

된다.

송재관 학장은“이번 성과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욱많은노력을할것이다”며“앞으로가더기대되는울산

의대학생들이낭중지추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

조했다.

또“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보다더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부탁한다”고덧붙였다. 

연구논문에서도선도적성과보여

한편울산의대는‘의학연구실습과정’을도입해학생들이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세계적인학술지에지난 2010년

이후 2013년까지총 26편의논문을게재하는성과를올려

주목을받고있다.

울산의대는 지난 2007년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정규 교

과과정인‘의학연구실습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의학과 1,

2학년 모든 학생(학년당 40명씩 총 80명)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지도교수를 1대 1로 선임해연구과제를부여하고, 2

년간직접연구에참여하도록해그결과를 2학년말학생

연구학술대회에서포스터로발표하도록지도하고있다. 

의학과 3·4학년에게는 연구를 지속해 연구 논문을 작

성, 투고하고자 하는 학생(15~17명)을 선발해 학생연구지

원금(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SCI급 국제학술지에제1

저자로발표하도록하고있다. 

송재관학장은“울산의대학생들은임상종합평가는물론

논문 집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

을 펼치면서 연구하는 의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국내최고수재들을미래성장동력을견인할세계

적인 의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 및 연구프로그

램들이큰성과를이루고있다”고밝혔다.

또“이번성과는교육및연구지도를흔쾌히수락한교수

들의열정과수많은예산을투자해준서울아산병원과아산

재단의협조로성공적인프로그램을만들수있었다”고덧

붙였다. 

공모

울산대학교의과대학소식지

표지를공개모집합니다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소식지가

표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울산의대인은 누구나 참여하

실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울산의대 소식지 표지로 사용

될예정입니다. 

또 매년 최우수 표지를 선정, 수상도 진행할 예정입

니다.

울산대학교의과대학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할 소식지

에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대대대상 : 울산대학교의과대학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울산의대인은누구나

•모집내용 : 사진, 그림 등 울산의대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울산의대 소식지 표지로 사용

하면좋을소재

•선선선정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홍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선발

•사사사용 : 격월로 발행되는 울산의대 소식지 당월

표지사용

•수수수상 : 매년최우수표지를선정, 수상 예정

•기타문의 : 울산대학교의과대학소식지

uucmnews@daum.net, 

김영신객원기자 : 010-33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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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새로운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물

론졸업성과가선정되었다. 

새롭게선정된교육목적과교육목표는기존에비해간결하

고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있고, 핵심 역량을 선정한 것이

가장큰특징이다. 

울산의대의 새 교육목표를 묻는 설문조사는 지난 7월 초

에 구성원들에게 편지, e메일,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 시행

되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박주현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의 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으로 정해진 새 교

육목표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울산의대개교 25주년…새교육방향모색

최근의학교육계는성과바탕교육과정이화두이다. 과거에

는교육내용, 학습및평가방법을개선하는것이의학교육계

의 이슈였지만 이제는 교육의 결과물, 즉 성과(outcome)를

요구하고있는것이다. 

2012년부터시작된의과대학평가인증에서도성과바탕교

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가 평가의 핵심내용이 되어 각 대

학에서는이작업이한창중이다. 

마침 울산의대는 개교 25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교육목적, 교육목표, 그리고 졸업성과(졸업 시 보이기를

기대하는역량으로서의성과)를새로이선정하게되었다.

교육기획평가위원회중심으로의견수렴진행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성과를 선정하게 되면 교육의

내용, 수업및평가방식, 교육인프라그리고교수의업적평

가에이르기까지적지않은변화를동반하게된다. 

따라서구성원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반영하는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이 과정은 2014년 3월에만들어진교육

기획평가위원회(위원장 박정식 교수)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 대학에서는 교수, 학생, 동문들의 오

피니언 리더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궁

극적인 방향, 즉 교육목적을‘의료계를 선도할 미래의 리더

육성’이라고정하였다.

의과대학새교육목적‘의료계를선도하는미래의리더’선정

새교육목표및졸업성과…간결하고분명하게제시

의학교육학교실박주현

새교육목표와졸업성과로고및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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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연구, 교육, 정책, 봉사 및 의료계와 관련된 각종 분

야를 선도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을 대학의 목적으로 선정하

였다. 

전문의학혹은의료이외의부분에서도리더로활동하기위

한교육이함께진행되어야한다.

교육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이때 미래의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속성을 교육목표로, 그리고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가구현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보여주는역량을졸업성과로

서규정하였다. 

국내외의좋은예들을참고로하고자체토론을거쳐교육

목표와 졸업역량의 후보군으로 10여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에포함시켰다.

설문조사전체 52.3% 참여…학부형그룹높은참여

설문조사는 교수, 재학생, 졸업생, 학부형, 그리고 교직원

을대상으로하였고, 50%의수거율을목표로진행됐다. 

설문조사방법은웹기반으로진행하였으며, 휴대폰과 e메

일을모두활용하여응답할수있도록하였다. 

응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교수 및 졸업생에

한해실명으로응답하게하여미응답자에게만약 3~4회재

전송을하여참여율을올렸다.

2014년 7월 첫 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구성원의

52.3%가참여하였다. 총 1830명에게발송해957명으로부터

회신을받았다. 

회신율은교수 41.5%, 졸업동문 44.5%, 교직원 66.7%, 학

부형 74.4%, 학생 79.8%의 순이었고, 응답 건수로만 보면

졸업동문 296명, 교수 274명, 재학생 194명, 학부형 177명

등의순이었다.

학부형그룹은1주일전안내편지를보낸후단1회의휴대

폰 조사만 하였음에도 74.5%의 응답을 보이는 뜨거운 참여

를보여주었다. 

반면 교수 그룹은 1차 e메일 조사에서는 7%로 저조하였지

만 2차 조사(휴대폰) 17%, 3차 조사(휴대폰) 29.7%, 4차 조

사(휴대폰) 41.5%로꾸준히증가하였다.

새교육목표및졸업성과항목최종선정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는 기본문항은 제외하고 각각 11개의

선택분야를제시하고세개씩을고르게하였다. 

교육목표로선택한항목은그룹간에약간의차이는있었지

만 전체적으로는 1) 존중과 소통 (55%), 2) 윤리의식 (45%),

3) 비판적시각과창의성 (42%)이가장높았다. 

또졸업성과항목은전문가정신 (71%), 연구능력 (48%), 자

기관리및개발 (34%), 문제의극복및개선 (31%), 사회공헌

(30%)의순으로높게선정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다수로 선

택된 항목들을 위주로 새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선정하고

설명을 붙여 학장 단에 의견을 내었으며, 학장 단에서의 조

정과토의를거쳐최종안이만들어졌다. 

새 교육목적, 교육목표는 과거의 것에 비하여 간결하고 분

명하게방향을제시하고있다. 또한목표달성을위해집중을

하고평가를해야하는항목에해당하는핵심역량(졸업성과)

을선정한것이특징이다.

박주현교수는“앞으로대학에서는새교육목적과목표그

리고졸업성과에대한홍보와설명의기회를많이제공할것

이다. 또한향후교육과정은이것을중심으로변화하고개선

될것이다”고설명했다.

또“아무쪼록구성원의의견을모아설정된새교육의방향

이좋은결실을이끌게되기를기원한다”며“이과정에적극

참여해 주신 구성원 모두에게, 특히 지대한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주신학부형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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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과대학 서울아

산병원 이승규 교수

가지난3월세계최

초 2대 1간이식과

변형우엽 간이식 등

세계적인 업적을 통

해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한 단계 높

인 공로로 울산대학

교 의과대학 최초

석좌교수로임용되었다.

이에이승규석좌교수를만나울산의대최초석좌교수가된

소감을들어보았다.

이승규 교수는“개인적으로 상당히 영예스러운 일이고, 너

무나감사한일이다”며“실망을안시키기위해일반평교수

시절보다책임감도많이느끼고, 부담감도높지만좋은선례

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실천하겠다”고밝혔다.

이를통해후배들에게도석좌교수가될수있는기회를넓

혀가겠다는의지를보였다.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장점많지만잘활용해야”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에서 대해 이 교수는“장점이 많

지만이를잘활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이 교수는“다른 곳과 달리 그동안의 근무, 업적들에게 대

한 평가를 잘해주는 대학이다”며“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안나오는것은오히려이상한일이다”고말했다.

울산의대의장점으로이교수는▲입학해서졸업때까지기

숙사및장학금등을지원해준다는점▲아산병원인턴등까

지무리없이할수있다는점▲교수들의배려가많다는점

▲학생1인당스텝진이많다는점등을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의 최대 장점으로는 자유로움과 노력에 따른

적극적인협력시스템을들었다.

이 교수는“서울아산병원은 규모, 장비, 의료진의 구성 및

시스템등이잘갖추어져있어교수들의노력여하에따라얼

마든지훌륭한결과들을만들어낼수있다”고강조했다.

하지만“울산의대는 학생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다른 곳에

비해 경쟁이 심하지 않아 경쟁심이 부족할까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

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이교수는수술시간이유독길다보니실습강의를제대로못

해준것은아쉬운점이라고밝혔다.

훌륭한의사가되기위한조건들

이교수는훌륭한의사가되기위한조건들도제시했다.

이 교수는“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밝혔다.

우선도전정신이필요하다. 

자신이실패한것이나잘못된부분은무조건포기하지말고

다시한번도전해보겠다는정신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 교수는“연구는물론환자를보거나수술시에도도전정

신을가지고이루어내야자기개발도가능하다”고말했다.

특히외과의사의경우한두번의실패로그런어려운수술케

이스를피하게되면더이상의자기발전이없기때문에환자

나그가족들을설득해서진행할수있을정도의열정과도전

정신은필수라는것이다.

다음으로변화를잘받아들여야한다. 

과학은계속진화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것을빨리받아

들일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의과대학최초이승규석좌교수

“도전정신을가지고변화를잘받아들이는겸손한사람이되어라”

좋은의사가되기위한 3대조건은?

“부담감높지만좋은선례만들기위해노력하고,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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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수가시행해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는세계최초2대

1간이식과 변형우엽 간이식 등의 경우에도 도전하지 않았으

면이루어내지못했을결과다.

이 교수는“내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새로운것을잘받아들이고이를내가가진장점과잘접목

해더나은내것으로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

겸손의중요성도제시했다.

즉환자진료는물론학회등에서인정받으면서명의라는착

각에빠지면안된다는것이다.

이 교수는“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배우겠다는

자세가가장중요하다”고밝혔다.

이외에도이교수는“건강관리를통해일할수있을때까지

평생일할수있는것도행복이다”며“다양한지식과경험을

공유하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 

국제활동…신뢰확보가핵심

국제활동에서인정을받기위한방법도제시했다.

이 교수는“최근국제교류가많아지는만큼여기서인정받

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며“가장중요한것은정직한데이

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로 신뢰를 쌓는 것이다”고 밝

혔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그들의 과거 한국 의료수

준에대한고정관점때문에한두번의발표로신뢰를쌓기

는쉽지않다.

이교수는“신뢰확보를위해약 10년이상의노력이필요했

던것같다”며“이런신뢰를통해세계학회에서2:1 생체간이

식 내용에 대한 발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반응이었다. 또

변형우엽이식도 조그만 한국에서의 개발에 질시와 저항도

작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 이런 신뢰 기반으로 국제학회

도 3개나 유치했고, 오는 2016년 세계간이식학회도 유치해

왔다는것이다.    

이교수는“신뢰확보를위해최우선적으로해야하는것은

정직한 발표와 겸손,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보은, 존경이다”며“정직하게 10~15년을 꾸준히 노

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

기부는감사의표현

이승규교수는기부에있어서도선도적인역할을해왔다. 

지난2010년3월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수여하는제3회아

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상금으로 받은 2억 원 전액을

후학양성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의학도로정진하는후배들의장학금지원과저개발국의료지

원등에써달라며최근1억원을발전기금으로기탁했다. 

당시이교수는“지난 25년간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교수

로 재직하면서 간이식 분야의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고 대한

민국의료계의위상을높일수있었던것은동료들의도움과

병원및아산재단의전폭적인지원없이는쉽지않았을것이

다”며“이번기금이의학도들이연구활동에더욱전념해대

한민국의학발전의밑거름이될수있도록쓰였으면한다”고

밝혔다. 또“좋은직장에와서마음껏일하게해준배려에대

한 조그마한 감사의 표현이다”며“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부

의기쁨을함께느낄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1998년 성인생체간이식의 초창기를 겪으

면서 learning curve시기에발생할수있는문제로세명의

환자가연달아사망하면서주위의만류등다소어려운시기

를보냈지만그시기를집념과열정으로잘극복한결과오늘

날의성과를이룰수있었다”며“후학들도도전과열정을가

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

학자가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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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우수연구

내과학교실홍상범교수

위급환자발생에대한서울아산병원조기대응팀의역할입증

전자의무기록을이용한중환자조기발견, 신속 대응으로환자사망률감소국내최초입증

전자의무기록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전산적으로

일반병실 응급환자를 조

기발견하는것이가능하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모으고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학

교실 홍상범 교수는 지

난4월1일자CRITICAL

CARE MEDICINE (IF=6.124)에‘Activation of a medical

emergency team us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ing-based screening system’라는주제의논문을통

해이같이밝혔다.

서울아산병원조기대응팀, 전산 프로그램활용범위확대

일반적으로 일반 병실에 입원해서 치료 받는 환자의 10 ~

20%는입원치료에도악화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런환자를조기에발견해서집중치료를하는것은매우중

요한 일이지만 종종 이런 환자를 일반 병실의 의사 및 간호사

들이조기에발견하는일이늦어지는경우가많다.

홍상범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조기대응팀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산적으로 일반 병실의

응급환자를조기발견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증명하였다. 

또 전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견된 악화 상태의 환자

를 치료한 환자군이 의사 혹은 간호사가 악화 상태를 조기 발

견해서치료한환자군보다중환자실로의이송이적었다. 

특히 내과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보다 수술 후의 환자군에

서사망률을감소시키는데더많이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

태 변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형태의 의료가 확대될 것이며, 무

엇보다 악화 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의 생

명을살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의료현장서당장적용가능…조기대응팀구성중요

이번연구결과는실제의료현장에서당장적용을할수가있

다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따라서 조기 대응팀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의사및간호사들이일반병실에서상태가악화되는환

자를조기에발견해서치료하는데활용될수있다.

홍상범 교수는“아직 국내에는 조기대응팀이 활성화가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을 계기로 국내병원에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아산병원 조기대응팀은 병원의 지

원과전문적인중환자치료능력을갖춘의사및간호사가 24

시간, 365일 근무하는팀으로이팀이거둔성과를모든병원

에서 다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조기대

응팀이잘운영되려면병원의사간호사들의기존문화가변해

야 된다”며“전통적인 의료 진료의 시스템 및 하이라키 등을

버리고여러의료진들이같이협동해서진료해야이런급성악

화 중환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며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둘수있다”고덧붙였다.

이와함께홍상범교수는“앞으로 급성악화환자조기발견

전산프로그램도더향상시켜야될부분이많이있어서이연

구에매진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홍삼범교수는좋은논문을작성하기위한노하우로“여

건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적용하면 좋은 논

문을게재할수있을것이다”고밝혔다.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or ICU Admission

Variable OR(95% CI) P

Screening group < 0.0010.35(0.22-0.55)

Activation cause 
Shock 0.0122.09(1.18-3.71)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OR=odds ratio.
Adjusted for age, sex, activation type, activation cause, intervention type, and modified warning score.

0.0021.12(1.04-1.20)

Intervention
Difficult airway managment

Early goal-directed therapy

< 0.001
0.001

13.85(8.59-22.34)
1.79(1.2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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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코너

심장순환기학 커리큘럼의 변화가 가히 혁신적이라는 평

가가나오고있다. 

기존의 [한 블록당 2회 시험] 제도를 대신하여 [8시 수업

+ 매주시험+ 6주총시험+ TBL]제도가새롭게도입되었

기때문이다. 

새로운 커리큘럼은 아직 시험단계지만 향후 1~2년 내에

확대시행될것이거의확실시되고있기때문에현본과 1

학년인 24기 이하의 학생들은 이러한 심장순환기학 커리

큘럼의변화를주목해야한다는평가다. 

이유는 새 커리큘럼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학습 스타일

을 이에 맞게 다듬는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시험적으로 시행된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

을제시한다면잘보완된커리큘럼이될수있을것이기때

문이다.

이와관련해울산의대소식지는�  학생편집위원들을중심

으로� 학생코너를 제작한다. 첫번째 내용으로는 새 커리큘

럼을체험한 24기 35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지를배

부하고, 변화된커리큘럼에서쟁점이되고있는결과를중

심으로분석한내용을소개한다.

[매주 시험]“학습 습관이 길러졌다”vs“개인 생활이 거의

없다”…긍정이더많아

새로운커리큘럼의가장큰변화는시험횟수의비약적인

증가다. 

6주동안총 6번의시험중 5번이매주금요일혹은토요

일에 시행되는 [매주 시험]이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

견은긍정(38%), 보통(30%)과부정(32%)으로조사됐다.

긍정(38%)하는 이유로는‘학습 습관이 길러졌다’, ‘학습

시간이 많아졌다’등이 주를 이룬 반면 부정(32%)하는 이

유로는‘개인생활이거의없다’, ‘스트레스가심하고육체

적으로피곤하다’, ‘매주시험비율이낮아불만이다’등이

주를이루었다.

매주시험의목적은크게▲학습의긴장감의유지▲매주

feedback을통한학습능력의향상이다. 

이를위해학생들이매주시험을치루면서지치지않도록

각시험의성적반영비율을낮게(5%) 책정하였다.

하지만학생들은성적에얼마들어가지않는작은시험에

너무많은공을들여쉽게지치는모습을보여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실제 매주 시험은 각각 5% 밖에 반영되지 않는데다, 70

여문항으로구성되어있어한문제의성적반영비율은극

히낮다. 

과 사무실통계자료에따르면심장순환기학최종성적을

결정하는데있어 [매주시험]은거의역할을하지못했다. 

따라서 [매주시험]에 너무집착하여체력을낭비하는것

보다성적반영비율에따라계획을세우고체력안배를잘

하는것이중요하다.

심장순환기학의일일평균공부시간은4.87시간, 일일평

균취침시간은5.81시간으로조사되었다. 

이는 호흡기나 신장 블록 때에 비해 일일 평균 공부시간

은약 1시간많고, 일일평균취침시간은약 1시간적은것

으로나타났다. 

심장순환기학커리큘럼변화‘혁신적’

새커리큘럼에대한대화의창구도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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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코너

결국가장좋은학습방식은 [매주시험]을대비해평일에

는‘적당히’지치지 않을 만큼 공부 하며, 주말에도 마냥

놀지 않고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최종 시험을 대

비하는것이다.

[최종 시험]“종합적 내용 도움이 된다”vs “반영비율 너

무크다”…부정적평가더많아

최종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즉‘종합적인 내용이라 큰 도움이 된다’, ‘Case 위주의

문제가 많고 국시를 대비하는 것 같다’등의 좋은 평가

(18%)가 있는 반면에‘반영비율이 너무 크다’, ‘문제 수가

너무 적다’, ‘성실성보다 머리를 평가한 것 같다’등의 부

정적인평가(29%)도제기된것이다.

최종시험은 종합적인 임상적 사고를 키우고, 그 블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최종시험 전에는 IST

도상당히많아공부할시간은비교적넉넉한편이다. 

그러나 [매주시험]이나 [TBL]의 개인성적차가거의없

는 상태에서 [최종 시험]은 40여 문항으로 구성되어 성적

에큰비중(40%)을차지한다. 

즉반영비율에비해문제수가너무적어한문제, 한문

제에대한학생들의부담이너무크다는점이문제로제기

된것이다.

[최종 시험] 문항 수확대긍정적검토

이에 대해 교육학 교수는 [최종 시험]의 문항 수를 늘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긍

정적인답을하였다.

그러나 [최종시험]의성적반영비율을줄여달라는요구

에는부정적인입장을제시하였다. 

이유는블록강의의목표가각과목의총체적인이해도를

높이고,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할 때, [최종

시험]은 목표에부합하는가장좋은평가방법이며따라서

반영비율이높은것은필수불가결한일이기때문이다.

[TBL] “PBL 비해 학습효율이좋았다”…아주긍정적

TBL에대한학생설문은아주긍정적으로나왔다.

TBL은Team Based Learning의약자로IRAT(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와 GRAT(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로구성된다. 

담당 교수가 미리 주제를 주면 다양한 참고서를 활용해

스스로 공부하여, 개인시험(IRAT)을 보고 그룹 토론

(GRAT)을통해해답을구하는학습방식이다.

이번조사결과기존의PBL에비해학습효율이좋았다는

학생이88%로호평을보였고, 이유로는‘토론이활발해개

념 파악이 쉽다’, ‘TBL은 성적에 직접 반영되니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문제 스펙트럼이 넓다’등이 주를 이

루었다.

실제 ▲TBL을 준비하며 다양한 참고서(해리슨, KMLE

등)를 활용하여미리공부하기에학습의효율이높다는점

▲다양한임상문제들과심화문제를토론을통해해결함으

로써기억에오래남는다는점▲교수님과의커뮤니케이션

이매우활발해학습효율이더욱높다는점등이장점으로

부각됐다.

반면▲일주일에두번이상시험을보는부담감이큰점

▲교수마다 TBL의 스타일이 상당히 다른 점 등은 단점으

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TBL을정규수업화하여기존의강론을대체하고,

학생주도적인학습방식을통해더욱높은학습효율을얻

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서

히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

이번설문을진행한� 한 학생은“새롭게변화되고있는커

리큘럼이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

하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며“자신에게조금안맞다고해

서 커리큘럼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정당한비판을통해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고밝혔다. 

또“소식지를통해교수님과의대화의창구가하나더열

렸다”며“앞으로도보다현실적인교육이될수있는참고

자료로적극활용되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 

* 본 코너는 학생위원들이직접제작에 참여하고있습니다. 

보다 나은교육의견수렴및각교육과정에긍정적인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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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탐방

‘융합의학과’서울아산병원의미래를담다

연구중심병원의첨병…미래성장동력기대

지난 1월 국내 처음으로 서울아산병원

에 융합의학과가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설이 눈길을 모으는 이유는 ▲

국내처음으로병원에개설됐다는점▲

서울아산병원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

구중심 기조를 강화하는 시기에 이루어

져연구중심병원의첨병역할수행이기

대된다는점등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생명

과학연구원 산하에 오연목(호흡기내과)

교수를 과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지난 3

월1일부로융합연구를전담할 Ph.D 교

수3명을정식교원으로발령내렸다.

병원은몇년전부터임상과기초및중

개연구를기반으로하면서산학연등융

합흐름을설정하기위한전담부서가필

요하다는인식하에개설준비를해왔다.

의학=융합의 역사…융합의학과, 의학

의새로운틀추진

오연목 과장은“최근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 대학에서는 융합

대학원을 개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을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학-생명과

학-의학을 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서울아산병원이 위치한 풍납

캠퍼스에서도 신학문과 기술을 의학에

융합시키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며 의학연구의 현장

인 병원에서 융합연구가 활성화되기 위

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학은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을

받아들여 질병을 퇴치하는 목표를 달성

하기위해이전부터융합의과정을끊임

없이겪어왔다. 

의사라면 누구나 친숙한 컴퓨터단층촬

영은컴퓨터라는새로운기술이도입되면

서가능해졌던것이고, 그결과질병을이

해하고치료하는데혁혁한공헌을하였다. 

또다른융합의예로는통계학을들수

있다. 통계학이의학영역으로넘어오면

서 현재 임상의학 연구에는 필수불가결

한일부가되어버렸다. 

다른 점이라면 융합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학, 유

전체분석 기술, 나노기술, 생체재료 공

학, 로봇 공학, 3D 프린팅 등이 급속도

로발달하면서의학발전가속화에기여

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오연목과장은“이렇게급격히타학문

이나신기술과융합이일어나는의학분

야가시대흐름에맞게잘성장하려면새

로운 틀이 필요하다”며“그 역할을 융합

의학과가하게될것이다”고설명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융합의학과 …

3대 목표도제시

융합의시작은사람이다. 

우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MD)가 환

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끊임없이 궁리하고 해답을 찾아

가려고노력하는것이첫째이고제일중

요한단계다. 

다음으로 질병 정복에 도전하고자 하

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갖고 있는 연

구자(PhD)가필요하다.

그리고셋째는이둘을연결하는MD-

PhD 융합연구체계다.

오연목 과장은“바로 MD-PhD 융합

연구체계를구축하고융합연구를활성

화시키는것이풍납캠퍼스가나아갈중

요한방향이고이러한방향에대한요구

가 융합의학과라는 새로운 과와 교실을

만들게하였던것같다”고설명했다.

또“기존의연구가학문적연구에무게

중심을 두었다고 하면 융합의학과는 개

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 다시 말해서 제

품화, 산업화를지향하는연구를통해서

부와가치를창출하는연구에무게중심

을둔다”며“기초연구의성과가제품으

로 개발되기까지 신속하게 이르도록 하

기위하여여러단계의장벽을관통하고

넘는 고속화도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융합의학과의 목표는 ▲창의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생명과학 연구를 선도한다 ▲기초-중

개-임상연구 연계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이 되도록 발전시킨다 ▲

이연구체계를통하여산?학?연?병융합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 등 크게

3가지다.

최근 의학에 새로운 학문과 첨단 기술이 도입

되면서 의학 연구 및 진료의 내용과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있다. 예를 들면컴퓨터학, 의생명정보학,

차세대 유전체분석 기술, 나노기술, 생체재료

기술, 로봇 공학, 3D 프린팅등이급속도로발

달하면서 의학 연구와 진료에 이러한 융합지

식과 융합기술이 접목되어 의학 발전을 가속

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융합

의학으로지칭한다.

융합의학과 오연목 과장은“신생 융합의학과

가 우리 병원이 의료산업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것이라기대하고다짐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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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이 학부모 및 학생대상 입

시설명회를개최해관심을모았다. 

우선 지난 8월 29일 울산의대 1층 강당에서 보직교수, 학부

모, 학생 등 총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첫 단독 설

명회를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송재관학장의인사말을시작으로▲의과대학

홍보영상 상영 ▲의과대학 소개(학생부학장) ▲2015학년도

입학전형안내(고희선 부장) ▲의과대학 생활소개(의예과 2학

년 김대근, 이윤한) ▲Q&A 후 의과대학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송재관 학장은“이번 설명회는 의과대학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며“재학생

의 경험담을 비롯하여 입시 담당 교수 및 실무자들에게 학부

모가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어 갈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호

평을받았다”고말했다. 

한편 울산의대는 지난 8월 26일 강남대성학원에서 약 200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도 개최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재학생들도홍보활동나서

재학생들도방학을맞아울산의대홍보활동에나섰다. 

우선 지난 7월 30일에는학교탐방행사를진행했다. 

의과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 1,

2학년 58명 및 학부모 41명 등이 참석했으며, 울산의대 소개

및투어로진행돼호평을받았다. 또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는모교홍보행사도진행됐다.  

총 12명의 재학생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 출신 고등학교

를 방문하여 울산의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

았다. 

울산의대, 

학부모및학생대상입시설명회개최

서울캠퍼스첫단독설명회및입시생대상설명회도진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이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진

행하고있어관심이모아지고있다. 

지난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보직교수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총 2개의 교육과정(Curriculum)으로

나뉘어진행되고있다.

우선 지난 10월 6일 교수 및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강의

(Development Professional & 모금리더십)가 진행됐다. 또 발전기

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 교육은 10월 13일부터 11

월 24일까지총 8개의주제에대한내용으로진행되고있다. 

이번 교육에 대해 송재관 학장은“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부분

울산의대, 발전기금교육진행

기업체및동문, 일반인기부활성화추진

기부및후원안내

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기부및후원창구가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

로써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

로호평을받고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인성을갖춘의료인을배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가필요한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기금은 학생 및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봉사에

사용될예정이며, 모든내용은투명하게공개해후원자분들의

기부에가치를더욱높여드릴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문의 : 의과대학교무연구팀

02-3010-4212, kyz32@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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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과학관련 분야 Medical science부분 상위피인용 논문 분

석결과울산대가 2위를기록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하 BRIC)가 최근 10년(2003년~2012년)간 국

내 생명과학관련 분야 발표 논문 약 10만 4,000편을 대상으로 피인

용 횟수가 높은 논문(이하 상위피인용 논문)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총 323편을 대상으로조사한이번분석결과대학별상위피인용논문

분석에서‘Medical science’부분에서 서울대(34편), 울산대(15.5

편), 연세대(6.5편) 순이었다. 

공기관(출연연) 분석에서는 KIST(12편)가 가장 많은 편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국립암센터(5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5편)이 같은 편수로

조사됐다.

상위피인용 논문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microRNA, Transcription

Factors, Arabidopsis Proteins, Antineoplastic Agents,

Fluorescent Dyes 등이 높게나타났다. 

상위피인용 논문 대상 기준은 교신저자가 국내 소속으로 논문 출판

일 기준으로 3년 이내 60회 이상, 기간과 상관없이 120회 이상 피인

용횟수를나타낸연구논문을대상으로선정됐다.  

울산대, 국내상위피인용논문2위기록

국내생명과학관련분야Medical science부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이 학부모와 소통의 장을 마련

해호평을받고있다.

울산의대는 지난 7월 전체 학생 학부모 대상 간담회를 시작한 이

후지난 10월 17일 4학년학생및학부모대상간담회를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부분“너무나 감사하다”“그동안

몰랐던학교에대해잘알수있어서고마운자리였다”“간담회후

애교심도 생기게 되었다”“소통의 자리가 계속되면 좋겠다”“정말

우리학교구나라는소속감을갖게됐다”등호평이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재관 학장은“앞으로 울산의대는 동문 및그가족들

도 울산의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을 만

들어나아가겠다”고밝혔다. 

이 자리에서는울산의대의해결과제에대한지적도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학부모는“울산의대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걱정인데해결방법이마련되면좋겠다”고지적했다.

이에 송재관 학장은“그동안 자만했던 것이 사실이다”며“전문가

집단에서 톱이라고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

각했는데 국내 현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현재 홈페

이지 개편, 적극적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울산의대 인지도는 어

느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교육협력병원,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한팀

이되어같이노력하면좋겠다”고덧붙였다.

한편 울산의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

모와의교류및소통창구를마련해간다는계획이다. 

울산의대, 학부모와소통의창을열다

학부모간담회로대화창구마련…각종발전의견공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지난 10월 2일

~6일 필리핀세부로졸업여행을다녀왔다.

의학과 3학년 32명이 참석한 이번 졸업여행에는 인솔지도교

수로황승준학년담임교수, 채희동학생부학장이참여했다. 

의학과 3학년 이종필 학생은“오랜만에 학년친구들이랑 같

이 즐겨서 좋았고,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

회가 새로웠다”며“현지문화체험이나 식사 등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남길수있었다”고말했다.

의학과3학년32명졸업여행‘추억을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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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이 지난 10월 9~10일 서울아

산병원교육연구관에서축제‘의리이임제’를개최했다.

울산의대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 선후배·

교수·교직원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

제에는약 350명이 참여해즐거운시간으로진행됐다.

BOSS Opening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하버드 연수

보고회▲교수님과의 대담회▲와인파티▲EXTIMA 졸업공연 ▲

STEP-UP 공연 ▲헐침 영화상영 ▲예과연극 ▲some+emos공

연 ▲CF, 뮤직비디오 상영 ▲장기자랑 ▲간호대 공연 ▲

MAKING FILM상영 ▲주점등으로구성, 진행됐다. 

특히 학생회와 축제준비위원회 주최로 마련된 주점에는 울산의

대 학생은 물론 교수, 병원 및 연구관 직원, 울산의대 출신 인턴,

레지던트,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두 어우러져 소통과 화합을 하는

시간으로마련됐다. 

최정현 2014년도 축제준비위원장은“그동안 잊고 지냈던 끼를

모두 발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며“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힘을불어넣어줄수있는자리로구성했다”고밝혔다.

이번 축제에 참석했던 한 학생은“가슴에 담고 있던 끼를 모두

발산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한번쯤은 쉬고 싶었던 시기에 축

제가마련돼잠시나마해방감을느낄수있었다”고말했다.   

울산의대축제‘의리이임제’개최

지난 7월 25일 UIP(울산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Ulsan International

Program) 수강 외국 학생들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아산병

원을방문했다.

매년 방문하는 UIP 수강 외국 학생들은 이번에는 총 52명이 방문해

서울아산병원국제교류팀과함께병원투어를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울산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산병원 아산 기념

관 전시실 견학을 통하여 아산 국제문화 연수로 출발한 UIP의 설립

취지를밝히며, 도전정신과사회봉사정신을함양하기위해마련됐다.

한편 올해 11회째를 맞은 UIP에는 미국과 캐나다, 폴란드, 파나마, 중

국, 일본 등 7개국 15개 대학 33명의 외국 대학생과 울산대 학생 14

명 등 47명이 참가했다. UIP는 모든 강의 및 행사가 영어로 진행되

며, 울산대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조를 이뤄 기숙사에서 숙식까지 함

께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제 감각을

익히는프로그램으로인기를모으고있다. 

UIP 수강외국학생들, 의대및서울아산병원방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나도선, 이비인

후과윤태현교수가지난 8월 26일 정년퇴임식을가졌다.

나도선, 윤태현 교수는 퇴임식에서 지난 30여년간 몸담아온

학교에대한고마움을나타냈다.     

이번 퇴임식에는 이재담 의무부총장, 송재관 의과대학장, 김

성윤 교무부학장, 채희동 학생부학장, 김승후 기획부학장 외

이비인후과와기초교실교수들이참석했다.

나도선, 윤태현교수정년퇴임식가져

편집위원회위원장 : 임영석

편집위원회위©©©©원 : 김승후, 김남국, 도경현, 문덕복, 박상형, 이주용, 정석훈, 허진원

객원기자겸홍보자문위원 : 김영신

학생편집위원 : 최명은, 박소희, 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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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2학년하버드연수생, 채희동학생부학장, 김준범현지지도교수

울산대학교의과대학(학장 송재관)이 교수 대상의간담회및세미나를

개최했다.우선 9월 2일조교수, 9월 5일부교수간담회를진행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신임 교수 및 승진교수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주요 내용에 대

한설명이이루어졌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터 의대교원으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시

E-pub 논문을 업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

면, 인사위원회심의후결정된다.

다만 논문게재장려금은 제외된다. 또 전문의 연구교수(Physician

Scientist)를 신설해 전문의 박사과정 및 전임연구교수를 대상으로

기초의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즉 공동

지도 교수(공동연구파트너)를 두고, 기초의학교실 소속 전일제로 운

영된다. 다만 SCI(E)급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발표(논문의 IF 합이 5

점 이상)가 이루어져야한다는의무사항이있다. 

이와 함께지난 7월 1일 이후부터울산대및병원을통한의대발전기

금기탁이가능해졌다는점도설명됐다. 

교육·연구목적기금항목이신설된것으로교육목적의세미나, 워크

숍, 학회 및 연수 지원은 물론 연구 목적의 해외 학술 학회 지원(학

부 학생 의학연구실습과정, 의과학 대학원생), 대형국책과제 준비 및

운영 지원, 전문의연구교수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기초의학연구기

금조성, 의대 행정국직원충원이가능하게되었다.

이외에도 ▲의과대학 교육목표 개정과 관련된 7월 교육목표 개정 관

련 설문 중간결과 ▲아산넷 교수방이라는 열린 학장실을 운영하고

있다는점▲의과대학홈페이지개편에대한내용등이설명됐다.

신임교수, 승진교수세미나개최

조교수, 부교수간담회도진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봉사 및

연수를진행해국제적인경험을공유하고넓혔다. 

우선 지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흘아잉타야, 모비 등 고

아원과빈민지역에서해외봉사가진행됐다. 

이번 봉사에는 총 15명의 재학생들이 참가해 봉사의 참다운 의

미를새겼다.   

이번 봉사에 참여했던 의예과 2학년 정하나 학생은“산부인과

보조 및 약국에서 일했는데 현장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앞으로 실력을 더 쌓아

서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다시 봉사를 가고 싶다”

고밝혔다.

또“이번 봉사를 통해 의사를 선택하길 잘했고, 많은 것을 느낄

수있었다”고덧붙였다.

한편 하버드및버클리에서는해외연수도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된 하버드연수의

경우에는일반과정(14명), 어학과정(1명) 등 총 15명이참여했다.

버클리의 경우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6주 일반과정(20

명)으로 진행됐다. 

재학생들해외봉사및연수진행

여름방학맞아경험넓혀

울산대학교의과대학소식지에서는울산의대와관련된다양한형태의투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울산의대의발전방향, 잘하는 점, 개선할 점 등 울산의대와관련된내용중소식지에게재됐으면하는내용이

있으시면투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내용은소식지에게재되며, 소정의기념품이나고료를지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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